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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장애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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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척수손상 장에인도 자연스럽게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비(非)장에 

상테의 노인들도 낙상에 의한 외상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척수손상을 입으면서 척수손상 장에인의 평 

균연령 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고령화되어가는 척수손상 장에인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척수손상 장에인은 비장에인에 비하여 노화에 더 취약한데, 특히 척수손상 장에노인들은 

비(非)장에노인들보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더 높고 또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도 더 빠르기 때문에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훨씬 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 

들은 척수손상 장에인들의 삶의 질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예상했던 것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고 안 

정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이는 척수손상 장에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요 

인들에 역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요인들은 행복이나 만족감, 

장에를 겪고 지내온 기간, 장에상테의 수용이나 장에로 인한 통증, 및 우울증 여부 등이다 역시 장 

에인들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이용되는 도구들이 주로 그들의 행복이나 만족 등 주관적 인 상테보다 

도 건강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 여가생활 등 객관적 지표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 

적되고 있다. 이는 척수손상 장에인의 노화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이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노화, 삶의 질, 척수손상 장애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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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stmcL) 

i\s the life expect.111cy iucreases, people with spiual cord it1juries are also uaturally agiup,, aud the ave111ge age 

of people with spi.trnl cord i.t1juries is rising as a 11wuber of older adults sutler spil,al cord i11jLiries due to 

trawnatic iujuries, falls, or diro11ic diseases . As a result, the questiou of the <.jllltlity of lite of older adults with 

spi.tial cord injLiry Ir.is e1uerged. People with spirn1l cord i.t1juries are more vulnerable to agi.t1g than 11011-disabl띠 

people. Especially, older adLJts with spiual cord iujuries have a hip,her prevaleuce of clirmiic diseases such as 

hyperte11Siou, diitbetes, and heart <lise函 tll;l11 ll01l-disabl떠 older adults, ru1d the declil,e in physical fwictiouiup, 

due to ap,i.t,g is faster; heuce, the quality of lite is p,merally lower as well. However, sorne studies have 

re.ported tlUlt the 입uality of lite of people with spirn1l cord i.t1juries is relatively stable and does uot dedi.t1e as 

rnuch as expected with ap,e. Tl1is is bemuse there are some factors increasinp, the 언uality of lite by adversely 

actMlg OIl a IlLll幽r of factors tlrnt dep,r먀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spi.tml cord iujLiry, i.tJCludiup, 

disability ’period, subj효tive teeli.t1g of lwppi.t1ess or lite satisfactimi, disability acceptruJCe, preseuce of p,1iu, 

presmce of depression, aud so 011. 111 additiou, bemuse the tools assessit,p, the <.JLr<ility of lit'e maiuly focus 011 

objective co파itions such as health, ecou01nic status, envirowueut, and leisure lite, it is 십so itidfoctive to rellect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such as happiness ru1d satisfactio11 of the disabled. &mtrch 011 the agiup, and 

quality of lite of people with spiual cord it1juries has still beeu in the rudilne11tar1· srnp,e and remai11S a field to 

till the gap through lllilllY Stu』es iu the future 

Key f1'i/f-1ls : l(@;:g. Q111dity o( li/i, U晶 빠4IJ f1'1/h Jpi뼈 (따;．J l'?lIit'IC'J' 

I. 서 론 

저수손상 성애안늘이 겪는 노화 문세가 사 

괴적 및 아술적 관신은 받기 시자한 섯은 싶 

과 안마 진의 일이나. 괴기, 늑히 2자 세개대 

전 이전에는 처수손상 성애인늘의 80%성노는 

장에가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시망할 징r-구 

수명이 짧은 위이었다 그러다가 1970닌내 부 

터논 새인치 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꾸준 

히 연장되시 사작했고, 여재에는 1톤의 80% 

이싱이 거의 비( )성애인에 가까운 수명 ~­

Y난]고 있다(P..trk, Lee, Lee, & Park, 2016; 

Pili, Ga"iano, Pili, & Petretto, 2018). 젊은 시 

전에 요동이니 여기현동 중예 발생한 시i!..?_ 

인해 척수손상음 입유 사립툼 때분에 장애안 

늘의 평d-인령이 낫아지는 경향이 보이지만, 

역으도 고령의 상테에서 닉상 등의 사고에 의 

현 외성으로 저수손싱이 발생하는 경우 때문 

예 장에기 발생한 시기의 연령:r;:_ 층가하면서 

양극화 되는 성 청 도 보인다(McColl, Charlifue, 

Glass, Lawson, & Savic, 2004). 여 기 에 전령 자 

들이 민성실환을 겪돈 과징에서 칙수의 손상 

이 발생하누 경우노 자지 않아시 저수손상 싱 

에인들의 평균연령이 상습하기T_ ？I-디(Gniah, 

Charlifue, Tate, Jensen, Molton, Forchhein1er et 

al., 2012). 저수손싱 환자늘의 인령 분포가 U 

자 형태의 곡신0단 대뵤할 수 있음에 F_ 샬--f 

해고 척수수상 장애인틀의 평균연링이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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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디논 시실은 기대수명의 상강의 곡이 그 

만큼 뻐르나눈 것음 의미한나. 

생의 후반기에는 긴심성내가 점접 약해 

지기 때E에 연령의 :가에 띠라 삶의 실 

이 낮아진 다고 힌 수 있 다(J'/eber, Canuto, 

Giannakopoulos, Mouchian, Meiler-Mititelu, 

Meiler, et al., 2015). : 젤다면 척수손상 장애 

인늘노 간령자와 싫은 사람늘읍 비11/-할 때 동 

일한 경향이 니타난 섯이라고 예상할 수 있 

나. Q히라 젊우 시신에 척수수상음 입고서 

나이가 늘어 노화릉 겪는 자늘은 싱에가 없는 

고령자들나디T- 주관적 및 개관적 삶의 실 모 

누가 디 급격히 저하될 깃이라전 추측해본 수 

또 었다. 그 이 유논 칙수손상 흰지들이 비장 

애인에 비해 2자 진환음 겪는 I枝능성이 너 높 

기 때문이댜 슥, 그늘은 운동?족9로 인현 

비만. 고혈입, 딩됴, 심장진환 등의 만성전환 

이 발생하기노 하건, 훨세어에 의손하는 싱 

애인의 겅 ? 파이나 어깨의 괴나 사g으도 

인해 門육이나 뮈절의 손싱: 입건, 또 오랫 

동안 침대생인을 하돈 장에인의 경우 욕창이 

만성 석으고 반생 해 시도 한다(Hitzig, Tonack, 

Campbell, McGillivray, Boschen, Richards, & 

Crdven, 2008). tf 한 니 이 가 많을수록, 門-히 다 

-:---' 기저 질환이 있는 전령자익수'.； 냐싱이나 

교통사고와 간은 외상에 의해 칙수손상을 입 

게 두]다면 서체사능저에가 가속화되는 성힝이 

었다(:Nilson, Cadotte, & Fehlings, 2012). 

연령을 재치두고라~- 칙수손상 장에노인들 

의 삶의 전에 잉청음 미시는 변인른우 수없이 

많디 비교적 일관적 0구 영향을 미치·논 인十 

사회학석 늑성으로 결혼 상대는 결혼음 이시 

않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었는 처수손싱 성애 

인의 삶의 실이 훤씬 더 놈았.il, rr, 그 두 집 
단에 비해 이혼한 장애안의 삶의 전은 너 낮 

았다(Jeyathevan, Cmneron, Craven, Munce, & 

Jagla], 2019). 賢] 止령의 상태에서：：：：－ 시회적 

시시나 통합여부도 ~ 1톤의 삶의 진에 중요한 

역할홀 힌다(Youn, 2012). 인7심과가 임관성 

음 보이고 있시는 않지만 성 벽 이나 교육수 

준, 경세 수준, 전용성 내 능(Kreuter, Siosteen, 

Erkholrn, Bystroin, & Brown, 2005), 꿍교 옵무 

(Whang & Lee, 2011), 장애 가 빅 생 한 부위 나 

마비 성노(Cole1nan & Geisler, 2004) 눔에 따 

라서序 삶의 설이 디 己게 니타니止 있다. 칙 

수손상 을 입은 성애인이 노화론 11개 되민시 

이니한 복잡한 업 인들이 서편 얽혀 영향을 미 

치시 때뮤에 다른 모든 변인尸음 통제한 상태 

에시 인령의 효과만2 독립자으로 분식 · 수출 

이눈 일이 쉽시 않다. 곧 격수수상 장애인이 

노화문 집개 님에 따라 싫의 침이 떨어져 

나.’고 단순히게 결류음 짓시가 힌른나. 이에 

부간에시는 처수손싱 싱애노인의 삶의 집에 

영향을 미치 는 업 인들을 짧게니 마 개괄하고 

사 히는데, 녹히 ~ L톤의 삶의 진에 :정석 

으로 식용하는 요인늘에 조점옵 맛주전자 

한다. 

TT. 척수손상 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삶의 질 

장애인틀의 삶의 진괴 연링의 관개들 십핀 

인7늘2- 보민, 고 심과늘이 익구]성 2- 보이지 
않：：：：다(Gr(빠 et al., 2012; Pili et aL, 2018). 일 

부 연구툼은 척수손상 장애인트이 연링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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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띠라서 대체적0구 삶의 설이 시하된 

나는 층기통음 제시이시만(Lee, Jang, & Choi, 

2017; Oh, Ku, Jeon, Shin, Paik, & Yoo, 

2005), 이와 반대 단 연령이 농을수록 오히려 

삶의 진이 높이 진다는 결괴 도 있고(Charlifue, 

Lannnertse, & Adkins, 2004), 삶 의 집 은 안 령 

과 무관하다는 결과도 있다(Kreuter et al., 

2005). Eisenberg과 고 동료는 45-50세 사이의 

직수손상 장에인의 삶의 설이 가장 낮다돈 연 

구경괴를 보고히시도 했시면, 척수수상 장애 

인의 삶 의 질은 봐잡하)|| 읽 혀 있는 수많은 

매개빈인들이 직신집 0구 자용하게 된다. 에 

른 늘민, 성애의 수용여부, 성애붕 겪간 있는 

기신, 신제적 기농수군, 통충여부, 갑병충 여 

부 등이 장애도인广의 삶의 전음 결정해는 중 

요힌 변?나이었다(Eisenberg & Saltz, 1991; 

Whang & Lee, 2011). 

저수손상 성애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 

음 미지는 또 다른 변인은 바오 척수수상음 

입었닌 시기이다. 성소닌기 이후로부터 싱닌 

기 사이예 칙수손상을 입은 시랍들이 니이가 

톤면서 도회들 쉬는 성 우는 생의 수빈시에 의 

시 간령으로 언해 처수손싱 이 발생한 경우가 

다己댜 칙수손상을 입은 흰지의 연령만을 빈 

인으로 성성하여 분식했~- 때는 이 누 경우가 

서구 상이한 걸마기 니올 수 있디. 앞에서 인 

급했던 바와 갑이 대체석으노 젊온 시심에 척 

수손싱 : 입은 경우가 간령의 싱내에시 처수 

손상을 입은 경우닌디 삶의 질이 더 놈디 t:­
연구 결괴 톤이 있시는 히시만, 이와 빈대土 

젊은 니이예 칙수손상을 입논 경우논 대부 

T 교통사고 등 심한 수상 또는 완진수상 
(complete spinal cord injury) 상 내 가 내 부 분 

이부 이예 비하여 노년기예 칙수손상을 입 

는 겅?눈 닉상 등에 의한 불완진 수상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이 라시 가눕 이 

이느 징T. 남아 있고 T· 이에 띠라 상대적 0 

도 수순이 너 높온 독립생활음 유시호l 수 있 

기 때문에 노닌기에 성 애가 발생힌 경우가 오 

히려 삶의 진이 너 높음 수 있다(Groah et al., 

2012). 

사고구 인해 칙수손상 장에 릅 입은 자들은 

내부선 사고의 관려둬 미유의 상시(traun1a)를 

인 간 살아간다. 예기치 못한 사간로 신세기늪 

을 재대구 발휘하지 못한 장에상태롭 처할 때 

부인은 모돈 배우자문 비롯힌 가족 l,＇누 기눕 

이 회복뇌이 시고 선의 일상생흰 구- 돌아긴 수 

있시들 바리는 미유에서 최 선의 \t1음 겅 千

하지만, 고와 같은 기내와 날려 싱애상내가 

시속되므도 소드대 소 매 ? 심히나. /.오] 김우 

스느레스는 자신읍 놀보아수.간 지지해수년 

사족이 사망했음 때 겅현한 소드네소에 비금 

갈 정도라전 알려지 있다(Nikbakht-Nasrabadi, 

Mohammadi, Yazdanshena'-, & Shahany, 20!9). 

물론 사고土 장애가 비생했음 때 I-디고 이물 

극타하는 과성에시 모누가 스느레스붕 심하세 

경험하논 섯이 아니라 장에상태에 대처하면서 

지웅하는 늪럭이나 방 법에 따라시 스느레스 

등이 서 편 디 죠臣 주장T- 었디{Trieschmann, 

1998). 장애상태들 어떻게 극복하고 대지하는 

지는 삶의 점에 큰 영향을 미처 수 있지만, 

그와 간은 ~-복이니 대처 경험은 연령에 띠라 

나들 수도 있음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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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과 만족도1.

척수손상 장애인의 우울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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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노화름 겪는 척수손상 장에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요인 

척수수상 장애인이 도회들 겪게 뒤에 따라 

시 삶의 질2 저하시키는 요인놉도 다양하겠 

시만, 이의 빈대도 작8이는 요인른도 석시 

않다 고 예릉 늘면, 삶의 집의 수관지인 측면 

예 해당뇌논 행복감바 낸'한Y-논 개관직인 삶 

의 진 시퓨른괴 독립식으오 작8 시시도 이는 

만민, 싱에안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논 장에구 인한 통충 여부니 수준, 장에의 

수용 여부, 우2중 여부 능은 성애성내로 지 

내온 기신이 길이집에 띠라 오히려 감수.하논 

겅항이 있어 장애인의 도회에 따른 삶의 전 

저하에 부지으로 식용하는 요인이다. 노화릉 

겪고 있논 장에인들의 삶의 쇤에 관한 많은 

인了눌은 처수손상 성애인의 인령과 같은 안 

구사점의 단면석인 정보 욕은 척수수상음 입 

옵 낭시의 인령만을 번안으로 이용하여 분식 

하고 있논대, 그 경우 삶의 실 평가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진 드러나시 않는다. - ／러나 

처수손성 성 내로 지내온 기간 능 을 뀐려하여 

분서한 최급의 연十들은 척수손상 장에노인들 

의 삶의 짐3 소금 디 성와하)|l 설명할 수 있 

논 결과들이 .T출뇌기.T- 한디. 그 세부적인 

내g음 이래와 김이 십피본나. 

주관적인 행복감과 민 ~「－논 삶의 설에 큰 

잉형유 미친다. 주관식인 삶의 행복감괴 마 

족노는 내 부분의 삶의 짐 처노예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f에 당연하디고 할 수 있다 우 

신 직수손상 장에인의 삶의 민수토가 연령층 

사에 따리 서 상승한다는 연구 결괴 톤이 있다 

(Krause, 1997; Kreuter et al., 2005; Ville & 

Ravaud, 2001). 이니한 걸과논 연령민을 녹립 

변인으도 사8 하여 ?－석한 연구에서 인관식이 

지는 않지만, 안령뿐만이 아니라 성애기간을 

변인으무 쏘함시켜 갑 석학 겅 ? 장애 /］간이 
실어집수'.； 행만겁이나 만족노가 묘아지는 익 

관적인 경향을 니타내고 있디(Tulsky, Kisala, 

Victorson, Tate, Heinemann, Charlifue, et. al., 

2015; Vogel, Klaas, Lubicky, & Anderson, 

1998). 이와 간은 결과·논 칙수손상 장에인이 

노화론 겪는 과성에시 자신 수변의 생확환경 

이 개신뇌고 안정화된 섯 때 ~-c'.l_구 해시된디 

(Alizadeh, Dyck, & Karinri-Abdolrezaee, 2019). 

척수손상 장애인통음 대상으土 한 종단연 

7에 의하민, 손상 옵 낭힌 시섞이나 치료과 

징, 새민과정 등 시집에 따라서 다己-지민 장 

애도 인한 ?움증상이 사리시 /］는 쉽시 않다 

(Kennedy & Rodgers, 2000). 곤 측정시기 능에 

띠 라 아신의 치이기 있기논 하지 민, 칙수손상 

성 애인늘의 20-30% 성노는 우2중성 을 보이 

止 있다(Williams & Murray, 2015). 칙수손상 

으도 입워한 완사틀은 ?용층상음 보일 때 삶 

의 질에 ?지안 영향옵 미친 뿐만 아니라 입 

윈기신을 장기화시키게 뇌며, 되윈 이후예i:;-:_ 

기능상태의 독립성 유시사 너 어리위시고 또 

이 동성 로 시하시키게 한디 (Wilhelm, Reiman, 

Goode, Richardson, Br야1,,n, Vaughn, & C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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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수용과 적응3.

통증의 감소4.

한국노년학언구, 제29권 제1호 

T· 한 그들이 보인 우울층상은 2차 질환이 였다(Choi, Kim, Sein, Kim, Yu, Lim, & Ko, in 

나 나른 건강상의 뮤제의도 상관관개가 메 우 press). 물론 장애인론 중 인부는 상딩한 시간 

죠은 위이타(Hitzig et al., 2008) , 그 극딘자안 이 흡러노 성애뭉 수용하지 않기노 하지만, 

경우가 비T 지산인대, 칙수손상 장에인의 자 대체적0T, 장에수용의 E재논- 장에초기의 E 
십듈유 비장애인에 비하여 2-5배 정도 높게 제인 것으도 여서진Lt{Nicholls, Lehan, Plaza, 

나타나며, 내 부분 저수손싱 옵 입은 시집 이 Deng, Ro1nero, Pizarro et al., 2012). 따라시 이 

우 1년에서 5년 사이에 반생한나(Kennedy & 는 장애인이 고링화되어감에 따리서 1·-8기부 

Gannon-Jones, 2017). 우홀승싱 은 처수손상 후 성노가 디 깁소뉜다간 봉 수 있다, 

2-3년 무렵에 최고子결 이루지민, 만성적 0단 장에의 적 3에 관해서돈 젊은 직수손상 장 

10년 이수까시 시속되는 장애안론도 식시 않 애인론이 척수손상 장애도인보다 너 인씩 6.l 

다, ＇저수손상 성애인의 우울증노 성애성내붕 간 디 실힌다는 ?]7늘이 있지만(Krause & 

겪고 있논 기간과 밀집 한 관계기 있논rll, 장 Coker, 2006; North, 1999), 이 논 장에 틀 입은 

애릉 입건 전령자가 되어 처수손성 성애인늘 시기가 젊은 시절이었누지 아니민 V쳐!의 성 

닌디논 장에를 입은 지 얼마 뇌지 않은 칙수 태였논지의 E세이지 장에인의 고령화구 인 

손상 장애인「에게 너 심긱이게 나나나는 편 한 잉항괴는 벽개의 뮤제도 여서진나(Aaby, 

이다(Park et al., 2016). Ravn, Kasch, & Andersen, 2019; Nicholls et al., 

2012). 식관석으고 보너리도 장애인의 삶에 

지응하는 깃은 성애기간이 길어질수가 좋아져 

나고 예주학 수 있는데, 연구 결괴广이 이물 

성 애 수용(disability acreptance)이 란 성 애 인 이 뒷 받침 하 간 있다(Krause, 1997) . 

자신이 가신 장에상태료 지기의 모습0구 받 

아른여 사신의 장애노 인한 십리석 고통(예, 

부위협)옵 디 이싱 받지 않간 살아깁 :- 말힌 
다(Fr.tnk, Rosenthal, & Caplan, 2010). 닌통 칙 

수손싱 성애인이 자신이 평생 성애른 삿전 살 

아기아 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논 적이 

도 1면 빈에서 2년 정도 소요두]나고 한나. 최 

긴 삭럽재확원에시 처수손싱 성 애 ？냐 위헌 

옵또 심상기법을 이용한 신체상(lxxly image) 

개선 누도` 1램의 일환으노 수행한 9명음 내상 

0豆 한 쇤직 연十 중 신충 인터뷰에서논 대 

부T:의 척수수상 장애인튼이 수상 이후 2-3년 

이 지나시 성예문 수용하세 되었다간 웅납하 

칙수손상은 난숨5] 요동기능 손상만이 아 

니라 만성지인 둥증: 소래힌다. 저수손상 싱 

에인들 경험하논 통충은 그들의 삶의 질에 직 

접석인 잉창음 마지는 요인론 중 히나이다 

(Finnerup, 2010; Nonh, 1999). Siddall과 그 동 

료들에 의하면, 그들이 경험하논 통층의 수준 

온 척수수상 이-f 1년에서 5년 정도에 사장 

놈은 섯0구 알려져 있디 T- 장에가 발생한 

시점으로부니 5년이 겅괴 하 시 않는 척 수수상 

성애인늘이 둥증을 호소하는 비율은 81%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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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이후예논 子규씨 감수-하여 민성적인 

통증음 성한히는 비음유 65% 정도이며 또 

고늘의 1/3은 동승이 매우 심현 성내로 지내 

止 있다(Siddall & Lcieser, 2001; Siddall, 

McClelland, Rutkowski, & Cousins, 2003). 곧 

농증 여구나 수준은 그늘의 삶의 침에 결성지 

인 역힉음 히고 있나. 

w. 결 론 

저수손상 성에인노 인령이 증가협에 따라 

서 비장에인들과 마간기지단 삶의 질을 시하 

시키는 여러 가시 겅 힌유 이는데, 예물 튼며, 

긴심의 아화나 신세가눕-의 뇌화, 사회 경세지 

인 이려웁 등을 더 신하게 겪논다 구체적0 

로 노화와 함께 신재기눕의 약화노 디 심해점 

것이고, 이도 인해 파생되는 여러 사시 이자 

지안 짐환노 비성애인에 비해 디 빈번하개 경 

험하게 된디-(Jensen, Truitt, Sch<)1ner, Yorkston, 

Baylor, & Molton, 2013). /러 나 여 러 연구 결 

과늘은 저수손상 성애인늘의 싫의 집이 인령이 

총기함에 띠라 에상했단 싯민큼 크게 떨이지 

지 않T_ 안성지이라는 심과릉 보간하간 있다. 

이논 위에서 인규-한 직수손상 노인의 삶의 질 

의 일관성음 인어뜨리는 여러 매개변인트괴 

디뷰어 저수손싱노안의 삶의 짐3 떨어뜨리는 

여니 R인들에 여0구 자용하여 산의 질을 오 

히려 상승시키는 요괴 사 있는 요인튼, 즉 장 

에기산, 행복감, 민:·한도 장에수용, 통궁유무, 

? 움증 여부 등 또한 촌재이 /] 때문인 것으도 
여겨진타. 

걸근적O탄 노화기 신체적인 측면에서논 

부장적인 여할을 할지라토 장에상태 를 겪고 

있는 시간이 늘어팀에 따리 심리석 주면에서 

의 궁성지인 역할이 이릉 희식시키는 깃으로 

이해할 수 있디. 삶의 설 평기T十들이 주럽 

건강, 겅제, 환겅, 레저생활 등 객관석 조건툼 

에 조섞홀 맛숴 있기 때문에 성애인의 행반 

감. 만족도 등의 T관석. 십라식 삶의 전음 잔 

바영하지 못하는 깃도 영향이 있다전 본다. 

앞에서 인서했던 빈인들 이외에또 가－수의 지 

시. 장애안의 성 벽 등 척수손상 장애인의 삶 

의 짐에 영향을 마치는 요안늘과 같은 주가지 

인 논의논 본止에서 디를 수 있논 빈위를 빗 

어나는 문세로 개벌지으로 다'l '어야 할 사항 

이라고 선다 칙수손상 장에인의 노화와 삶의 

진에 관한 연구는 이식 초보석 단/ll 에 머물러 

있간 암으로 많은 인7늘2 동해시 하나하나 

퍼증 조긱통음 짖이 빛추어 나이 가야 힉 연구 

분야의 공백으로 남아있다간 생샤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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